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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무허가 

 

파견 

 

등)

 

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

 

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

 

협력업체’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

 

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명

 

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

 

원청)-

 

파견사업주(

 

하

 

청)-

 

파견근로자 

 

사이 3

 

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

 

가맹점주’

 

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

 

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

 

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

 

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

 

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

 

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

 

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

 

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

 

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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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

 

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

 

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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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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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 

 

진


